	건유기 신체충실지수(BCS)와 젖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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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유기는 착유를 중지함으로써 한 비유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비유기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건유기에는 유방내 우유를 합성하는 유선조직의 휴식과 산유량을 결정하는 유선상피세포의 재생과 증식, 비유기 불균형된 영양분(농후사료 다급)에 따른 소화기관의 부담 경감과 회복 및 다음 비유기 우유 생산을 위한 영양분 축적, 자궁내 송아지의 발육이 건유기에 50% 정도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송아지의 발육을 위해서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비유기 유방염의 치료와 건유기 유선의 신감염 예방을 위해서 중요하다 

1. 건유기간과 생산성
  젖소의 이상적인 건유기간은 산유량면에서 볼때 45~70일이 적당하고(표 1), 건유기간 결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유능력과 건유시 젖소의 건강 상태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전 비유기의 유량과 산차, 체중, 체위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 

	 
	 
	 
	 
	 
	 

	 
	표 1. 건유기간과 우유생산성

	 
	건유일수 

5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이상 

증감
(㎏/비유기) 

-585 

-285 

-71 

+86 

+135 

+142 

+72 

+29 

-49 



	 
	 
	 
	 
	 
	 

	 
	  젖소가 많이 여윈 경우는 건유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70일이상 건유시 영양적, 산유량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다. 또한 건유기간이 너무길면 과비가 되어 분만시 난산, 유열, 케토시스 등의 대사성 질병이 유발되고 또한 유선 조직의 퇴화로 산유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일 이상은 절대 초과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건유기간이 너무 짧으면 다음 비유기때 우유 생산량과 초유중 면역 단백질 함량이 감소된다. 

2. 건유기 신체충실지수(Body Condition Score)와 생산성
  젖소의 신체 상태는 영양소 균형의 과부족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며, 신체충실지수는 근육과 지방내에 축적된 대사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건유기에 체지방의 축적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분만후 젖소의 건강과 산유능력 증대를 위해 적절한 신체충실지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신체충실지수 측정방법
  신체 상태를 육안과 간단한 촉진을 병행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신체 각 부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측정부위는 미근부의 함몰 정도를 관찰하고 좌골이나 요각부위 지방 축적 정도와 등선의 형태 및 익상돌기 부위를 촉진하여 측정하고 촉진하는 손은 항상 동일한 손을 사용해야한다. 측정시에는 편평한 장소를 선택한 후 소가 긴장하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게 하여 먼저 소의 옆에서 전체를 관찰한후 뒤에서 촉진으로 판정한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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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건유시 건강상태 점검

	 
	 
	 
	 
	 
	 

	 
	 
	표 1. 이상적인 젖소의 신체충실지수

	 
	 
	시 기 

기 준 치 

허 용 범 위 

분만시
비유최고기
비유중기
건유기 

3.5
2.5
3.0
3.5 

3.0~4.0
2.0~2.5
3.0~3.5
3.0~3.5 



	 
	 
	 
	 
	 
	 

	 
	 
	나. 신체충실지수와 생산성
   분만 60일전·후 즉 건유기에 송아지의 크기가 거의 절반정도 이루어지므로 신체충실지수를 이용하여 분만축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유말기 신체충실지수는 젖소의 유전적 능력, 비유기 사양관리 방법 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으로 3.0~4.0에서 분만후 산유능력이 우수하다(표 2). 

	 
	 
	 
	 
	 
	 

	 
	 
	표 3. 건유기 신체충실지수와 질병 발생율

	 
	 
	구 분 

3.0 이하 

3.0~3.5 

3.5~4.0 

4.0~4.5 

4.5 이상 

     질병발생율(%)
         - 소화기
         - 산욕마비
         - 기타
         - 계 


22.2
11.1
22.2
55.6 


-
2.2
11.1
13.3 


12.5
-
-
12.5 


26.7
13.3
-
40.0 


-
50.0
-
50.0 

도태율(%) 

22.2 

2.2 

- 

13.3 

50.5 

     분만상태(%)
         - 순산
         - 조산
         - 난산
         - 기타 


66.7
-
22.2
11.1 


68.9
28.9
2.2
- 


31.3
59.4
  6.3
  3.0 


20.0
60.0
20.0
- 


-
50.0
50.0
- 



	 
	 
	 
	 
	 
	 

	 
	 
	  건유기간중 고영양분의 사료 급여시 비만으로 인한 난산, 기립불능 등의 대사성질병 등이 수반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신체충실지수 3.0 이하와 4.0 이상에서 소화기 장애, 산욕마비, 난산 등이 많고, 특히 4.5이상에서 도태 비율이 증가된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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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과비우

	 
	 
	 
	 
	 
	 

	 
	 
	  건유기간중 거의 계류 사육하여 운동이 부족한 경우는 신체충실지수를 3.40~3.75 정도 유지하고, 초산우는 난산을 방지하기 위해 3.50~3.70정도가 바람직하다. 건유기에 적당한 신체충실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종류와 급여량, 배합사료의 영양분 함량과 급여량 등을 조절하고, 고능력우의 산유능력 극대화를 위한 비유초기 사료섭취량 증가를 위해서는 비유촉진 사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유기 사료급여요령
   비유말기에는 유량 감소폭이 현저한 시기로서 대사에너지는 번식과 성장에 우선 이용된다. 분만후 각종 대사성 질병과 유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내 무기물의 불균형을 방지해야한다.
   건유우의 영양소 요구는 조사료만으로도 충족될 수 있고 알팔파 건초와 옥수수 사일리지 혼합 급여시에도 가능하지만 알팔파 건초만 급여시 칼슘과 인의 불균형으로 분만후 유열, 후산정체 등의 대사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된다. 
   볏짚과 같이 조사료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농후사료의 급여가 불가피하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건유우는 농후사료를 조사료 섭취량에 따라 조절 급여해야 한다. 배합사료 급여량은 체중의 0.5%가 적당하고 1%를 초과하지 말아야하며,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비율은 80 : 2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나 조사료의 품질에 따라 조절 급여해야한다(표 4). 

	 
	 
	 
	 
	 
	 

	 
	표 4. 영양상태와 조사료의 품질에 따른 배합사료 급여량

	 
	영양상태 

조사료 품질 

배합사료 급여량(㎏) 

양 호 

우 량
보 통
저 질 

1.4~2.7
1.8~3.2
2.3~3.7 

보통

우 량
보 통
저 질 

2.7~4.1
3.2~4.5
3.7~5.0 

불량

우 량
보 통
저 질 

4.1~5.4
4.5~6.0
5.0~6.4 



	 
	 
	 
	 
	 
	 

	 
	  분만 2주전부터는 분만후 우유 생산능력을 최대로 발휘시키기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자유채식시키고 농후사료는 건유우용에서 착유우용 사료로 바꾸어 주면서 일일 급여량을 300~500g씩 증가시켜 분만전에 착유우 사료를 체중의 0.75~1.0% 수준까지 급여하는 비유촉진 사양을 실시해야 한다.
   분만전 건물섭취량 감소는 반추위 유두의 흡수능력 저하로 산독증과 반추위 전위 및 비유초기 사료의 기호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건유기간중 반드시 지켜야할 일

	 
	 
	가. 과비방지
   건유당시 영양상태가 적당함에도 착유우 사료를 그대로 급여하거나 건유우 사료를 과잉 공급시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
   따라서 가급적 건유기에는 옥수수 사일리지와 같은 에너지 사료는 적게 주고 건초나 저질 조사료 위주로 급여하되 건유우용 배합사료로 조절 급여해야한다. 
   소가 너무 야위었다고 농후사료를 과잉 공급하면 위장 장애나 제4위 전위증과 같은 대사성 질병 발생도 우려된다. 

나. 분리사육
   일반건초나 펠렛, 큐브 형태의 영양가가 높은 조사료의 자유채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유우와 분리 사육하고, 건유중인 젖소의 착유로 인한 약물잔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군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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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우군의 분리 사육

	 
	 
	 
	 
	 
	 

	 
	 
	다. 비유기 유방염의 치료와 유선의 새로운 감염 예방
   유방염의 건유기 치료는 70~98%까지 치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건유 30일전에 유즙을 배양한 후 선발된 약제로 치료를 하고, 분만전·후유선의 새로운 감염율이 50%정도 달하므로 건유연고 주입후 7~10일과 분만전 10~14일간 유두 소독(침지, 분무) 실시하면 분만후 유질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다. 

라. 무기물의 공급제한
   무기물 공급은 급여하는 조사료의 양과 질에 따라 불균형을 방지해야 되지만 염분이 많이 함유된 미네랄 블럭의 이용은 분만후 유방부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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